
“불! 불이다.”

칠흑 같은 어둠이 짙게 깔린 지난해 10월 6일 새벽 3시. 

흑산도 해역에서 조업하던 선박에서 갑작스럽게 불길이 치

솟았습니다. 다행히 긴급 출동한 해경 구조팀의 신속한 대

처로 화재는 1시간 반 만에 진압되었고, 모든 선원이 극적

으로 구조되었으나 그중에는 화마의 흔적이 온몸에 남게 

된 사람도 있었습니다. 바로 베트남 선원 레반호안 님(33세)

의 이야기입니다.

레반호안 님은 초등학생 큰딸과 애교가 넘치는 둘째 딸, 

그리고 늦둥이 막내딸이 있는 딸 부잣집의 아빠입니다. 베

트남에서 가난한 농사꾼 집안의 장남으로 태어나 연로하신 

부모님도 함께 모시고 가족들의 삶을 책임지며 열심히 살

았는데도 나날이 늘어가는 빚에 결국 2018년 겨울, 한국행

을 택했습니다. 낯선 환경에서 가족들에 대한 걱정과 그리

움이 한꺼번에 몰려올 때에는 너무나 힘들었지만, 아이들

과 가족들에게 행복한 삶을 만들어 줄 수 있다는 희망으로 

악착같이 버텨왔습니다. 그러나 이번 사고로 그동안의 모

든 노력이, 모든 희망이 연기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. 

처음 사고가 났을 당시, 전신의 70%에 화상을 입어 회복

은커녕 생사도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. 하지만 하느님의 기

적은 결코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. 레반

호안 님은 하루가 다르게 회복되어 지금은 스스로 보행도 

가능합니다. 사고 후 모든 것을 포기한 듯 공허했던 눈빛에

는 힘이 들어갔습니다. 목소리에도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

다. 의료진은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는다면 일상생활뿐만 아

니라 제한적이나마 근로활동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

습니다. 여섯 차례나 이어진 피부 이식술과 세상에 이보다 

더한 고통이 있을까 싶은 드레싱 치료 등을 이겨낸 결과이

지만, 화상 치료는 워낙 고가의 치료이다 보니 산재보험이 

적용되었는데도 지금까지 발생한 치료비만 벌써 수천만 원

에 달합니다. 레반호안 님과 그 가족들은 결코 감당할 수 없

는 금액 앞에 막막하기만 합니다.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적

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입니다. 화상으로 인해 손가락이 붙은 

채 굳어버려 정상적인 삶을 위해서는 재건 수술과 재활 치

료가 시급하지만 수술비가 없어 치료가 지연되고 있습니다. 

“꿈이라면 빨리 깨어나고 싶습니다.” 베트남에서 아내가 

보내온 편지에는 곁에서 돌봐줄 수 없는 남편에 대한 걱정

과 경제적 곤란으로 인한 두려움이 절절히 담겨 있었습니다. 

생사의 위기에서 기적적으로 고비를 넘긴 레반호안 님. 

절망적인 현실 앞에 한때는 생을 향한 모든 의지를 내려놓

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이대로 주저앉을 수 없습니다. 어

린 세 딸 곁에는 아직 아빠가 필요합니다. 점차 회복되어 

가는 몸처럼, 다시금 세 딸의 희망이 되어주고 싶습니다. 

여러분의 사랑으로 하느님의 기적이 계속해서 이어질 

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. 

서울주보 홈페이지(cc.catholic.or.kr)에서 지난 사연을 볼 수 있습니다. 기부는 소득

공제 받으시는 분의 이름으로 입금해 주시기 바라며, 기부내역 누락 방지를 위해 무

통장 입금 후 바로 기부금 영수증을 신청해 주세요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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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3월6일~4월2일까지 위의 계좌로 후원해 주시는 후원금은
‘레반호안 님’(한마음한몸운동본부 치료비 지원사업)을 위해 쓰여집니다.

*   모아주신 후원금은 한마음한몸운동본부를 통해 레반호안 님이 경제적 

부담을 덜고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됩니다. 총 지원금 3천만 원을 

초과하여 모여진 후원금은 한마음한몸운동본부의 ‘치료비 지원사업’에 

지원됩니다.

료진은 치료료를를 지속지 적으으로로 받는는받는다면다다면다면일일일상생상생활활뿐만 아

제한적이나마 근로활동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

「사랑의 손길」은 ‘천주교 서울대교구’와 ‘한마음한몸운
동본부’가 함께하는 국내외 지원사업으로 경제적으로 
어려운 국내외 가톨릭 사회복지단체를 후원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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